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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屛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1)김명자**

Ⅰ. 머리말

Ⅱ. 16세기 말~17세기, 西厓系 주도의 안정적인 서원 운영

Ⅲ. 18세기, 豊山柳氏의 주도 속에 영남학파의 통합 지향

Ⅳ. 19세기, 豊山柳氏 西厓派 중심의 서원 운영과 향촌 여론 주도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병산서원의 『院任錄』을 통해 16세기말부터 19세기까지의 원장 480명을 16세기

말~1699년, 1700~1799년, 1800~1899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성씨, 거주지, 과거와 관직 여부, 학파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00년대 말 확인 가능한 원장은 10명으로 안동 풍산 갈전 출신의 순흥안씨 3명, 풍산 구담의 순천

김씨 2명, 와룡 가야의 광산김씨 2명 등으로 김언기의 문인과 류성룡의 문인이 대부분이다. 과거 합격

자는 문과 1명, 소과 5명이고, 관직 역임자는 7명이다. 17세기 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모두 77명이다. 

과거 합격자는 문과 14명, 소과 37명이며, 관직 역임자는 31명이다. 성씨의 확인이 가능한 인물은 74명

으로, 16개 성씨이다. 예안이씨 11명(15%), 순천김씨·풍산류씨 각각 10명(14%), 안동권씨 9명(12%), 

영양남씨 7명(9%), 동래정씨 6명(8%) 등이다. 거주지는 74명이 확인되었는데, 안동 61명, 예천 9명, 

영주 2명, 예안·의성 각각 1명으로, 5개 지역에서 원장을 역임했다.

18세기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157명이다. 문과 급제자는 22명이고, 소과 합격자는 26명이며, 관직 

역임자는 40명이다. 성씨가 확인된 인물은 143명으로, 모두 22개 성씨이다. 풍산류씨 45명(31%), 안동

권씨 12명(8%), 영양남씨·의성김씨·풍산김씨·전의이씨 각각 10명(7%), 전주류씨·진성이씨 각각 7명

(5%) 등이다. 17세기의 원장은 특정 성씨에 집중되지 않았는데, 18세기에는 풍산류씨에 집중되었지만 

영남학파 내의 다양한 계파에서 원장이 배출되었다. 원장의 거주지는 142명이 파악되었는데, 안동 133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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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陶山書院 노비의 혼인과 가족

1)김영나*

Ⅰ. 머리말

Ⅱ. 대상 자료의 소개

Ⅲ. 혼인과 가족

    1. 노비의 혼인유형

    2. 노비 가족의 모습

Ⅳ. 거주지의 범위

Ⅴ.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陶山書院의 고문서 중 17세기의 院贖案 1건, 18세기의 奴婢案 9건과 身貢案 2건을 통해 

노비의 혼인과 가족, 거주 지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도산서원 노비의 혼인에서 서원노와 서원비의 혼인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는 서원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혼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와 良女의 혼인이다. 이는 서원에서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비와 私奴와 노와 私婢의 혼인도 많이 나오는데, 비와 사노의 소생은 서원의 

소유가 되었고, 노와 사비의 소생은 노비안에 나오지 않는다. 이외에도 班奴婢・私奴婢・寺奴婢・驛奴

婢・內奴婢・다른 서원 노비・買得奴婢・贖納婢 등과의 혼인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 관계에서 공

통적인 특징은 비의 경우는 어떠한 혼인 대상과 혼인하든지 그 소생은 반드시 서원의 소유가 되었지만, 

노의 경우는 혼인 대상에 따라 그 소생이 서원의 소유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서원에서는 노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혼인 방식을 강구하였고,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노와 양녀의 혼인으로 인한 

소생이었다.

도산서원 노비의 가족은 보통 한 지역에서 대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의 해체나 분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비를 중심으로 노비안에 가족을 기재하였다. 노의 경우는 양녀와 혼인하여 

낳은 소생들이 주로 기재되었고, 노와 寺婢, 노와 私婢 등의 혼인에서 태어난 소생은 나오지 않는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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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1)이병훈**

Ⅰ. 머리말

Ⅱ. 16~17세기 초반 원사의 건립 과정과 기능의 변화

Ⅲ. 17~18세기 원사의 남설과 정비

Ⅳ. 19세기 원사의 복설과 훼철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서원과 사우의 건립 현황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영남지역에서

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서원의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곳에 제향된 인물들도 사표가 될 만한 

인사들이었기에 건립이후 대부분 사액을 받았다. 서원의 건립은 갑술환국이전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숙종대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사우의 건립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서원 남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첩설과 신설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후부터 일시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안동권에서 서원의 건립이 많았으며, 상주, 진주, 성주권은 서원과 사우의 비율이 비

슷하였다. 하지만 경주권은 서원보다는 사우의 건립이 두드러졌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주권에

서 이언적 이래로 두드러진 인물이나, 학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동권에서는 퇴계 이래로 

그의 제자와 재전제자 등이 영남학파를 주도하였고, 상주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주권은 남명 이래로 

그의 제자와 문인 외에도 노론계 인사들을 대거 배향하면서 서원의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주권은 한강과 여헌 및 그들의 문인들이 대거 배향되었다. 

아울러 사우에는 임란 당시 유공자와 문중 원사가 건립되던 18세기 이래로 금령을 피하여 각 가문의 

선조를 배향하는 가운데 사족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우의 건립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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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임천서원(臨川書院)의 치폐와 사액 청원*

1)이재현**

Ⅰ. 머리말

Ⅱ. 임천서원의 치폐와 복설

Ⅲ. 1차 사액 청원과 병호시비

Ⅳ. 2차 사액 청원과 서원훼철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임천서원의 청액운동과 치폐과정을 통해 19세기 안동지역 사림의 동향과 중앙정부의 서원

정책을 검토하였다. 임천서원의 뿌리는 임천서당이다. 임천서당은 1607년(선조 40)에 김성일을 모신 

사당을 세워 임천향사가 되었고, 1618년(광해군 10)에는 사액을 받아 임천서원이 되었다. 1620년(광해

군 12)에 안동의 여강서원에 이황과 함께 유성룡과 김성일이 배향되면서, 임천서원과 병산서원에 있던 

유성룡과 김성일의 위패는 여강서원으로 옮겨졌고, 사당이 사라진 임천서원은 황폐화되었다. 

19세기에 임천서원은 재건되었다. 1806년(순조 6)에 임천서당이 재건되었고, 1847년(헌종 13)에 김

성일이 강의하던 석문정사의 서편에 임천서원이 재건되었다. 임천서원이 다시 세워진 이유는 당시 안

동지역에서 확산되어 가던 병호시비와 관련이 깊다. 임천서원의 건립은 호유들이 주도하였고, 그들은 

임천서원을 병유의 병산서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서원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재건된 임천서원에서는 두 차례의 사액 청원이 있었다. 첫 번째 사액 청원의 원인은 병산서원의 단

독 사액이었다. 병호시비의 과정에서 병유는 병산서원의 사액에 성공하였고, 이 때문에 호유도 임천서

원의 사액을 추진하였으나 대원군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사액 청원의 원인은 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이었다. 서원철폐령으로 미사액서원인 임천서원이 훼철되자 호유는 임천서원의 사액을 받아서 대

응하려고 하였다. 이 또한 대원군의 거부로 실패하였고, 오히려 1871년(고종 8)의 2차 서원철폐령으로 

안동지역에서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이 철폐되었다.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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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1)임근실**

Ⅰ. 서론

Ⅱ. 16세기 서원의 學規錄

Ⅲ. 16세기 서원 學規의 특징

Ⅳ. 결론

<국문요약>

본고는 16세기 서원의 學規를 분석하였다. 16세기는 조선에서 서원이 성립하는 시기이다.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도 이 시기부터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6세기 서원의 학규를 살펴보

면 해당 시기 서원의 享祀儀禮‧講學活動‧日常生活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서원의 학규와 관련한 기록

류는 9종으로 파악된다. ①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의 竹溪志 ｢雜錄後‧院規｣, ② 迎鳳書院[川谷書院]의 

迎鳳志 ｢學規錄｣, ③ 伊山書院의 ｢伊山院規｣, ④ 臨皐書院의 臨皐書院凡規, ⑤ 文憲書院의 ｢文憲書

院學規｣, ⑥ 隱屛精舍의 ｢隱屛精舍學規｣, ⑦ 隱屛精舍의 ｢隱屛精舍約束｣, ⑧ 吳山書院의 吳山志 ｢享
祀‧學規｣ ⑨ 臨皐書院의 書院規範이다. 먼저, 본고는 16세기 서원 學規錄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16세기 서원 학규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16世紀, 書院學規, 學規錄, 享祀儀禮, 講學活動.

Ⅰ. 서론

조선시대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였다. 새로운 기관인 서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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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겸의 서원교육이념과 실천

1)공항운(龚抗云)*

Ⅰ. 序言

Ⅱ. 趋时应变的人才选拔标准

Ⅲ. “本末赅贯”的人才培养模式

Ⅳ. 实事求是和兼容并蓄的治学态度

Ⅴ. 余论

[국문요약]

왕선겸은 청말민초 시기 수많은 심각한 사회변혁을 직접적으로 겪고 보았고, 그의 사상 및 평생 행

적이 상당히 복잡하며 “千古의 變局” 속에 중국 사인들의 존재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매우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교육적 면에 관한 인식과 공적이 가장 절실하고 특색적이다. 서원강학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의 교육이념 및 교육실천은 중국근대교육의 변혁과 발전의 우여곡절과 어려운 과정을 집중적

으로 나타내 있다. 근대의 극렬한 사회변동 속에 그는 “與時俱變, 本末兼赅, 事實求是, 兼容幷蓄”의 

교육이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끝까지 지키면서 서원교육에 실천시켰다. 이처럼 교육의 본질과 규칙을 

잘 드러내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의 교육활동도 비교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는 오직 공자

의 가르침이 萬世에 행해도 폐병이 없다고 전통유가사상을 견지하면서도 “中體西用”사상을 수용하

였으며 사상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 사대부 중 진보성과 보수성을 

동시 지니고 있는 지식인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수적이면서도 그 속에서 변화를 구하는 그의 

교육이념은 오늘 중국교육개혁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핵심어: 왕선겸, 왕선겸 서원교육, 왕선겸 교육이념, 중국교육개혁, 서원

* 湖南大学校 岳麓书院 教授 gongkangyun@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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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서원교육의 화합철학 가치차원에 관한 

토론

1)진역상(陈力祥)*

Ⅰ. 序言

Ⅱ. 书院学规的设立与隐形的和合价值
Ⅲ. 书院乐教与和合价值的彰显
Ⅳ. 书院章程的德性宗旨彰显其和谐价值
Ⅴ. 结语

[국문요약]

학계에 전통서원연구가 여러 측면, 다각도로 진행해 왔지만 서원교육에 숨겨져 있는 화합(和合)철학

가치에 대한 탐구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서원 학규를 설정하는 것은 윤리의 규범화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인간의 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서원 악교(樂敎)제도의 확립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도덕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리고 서원장정(章程)의 설립은 위에서 서원 산장부

터 아래로 서원 생도까지 모두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나타내 있다. 이처럼 고대서원의 장정

(章程)이나 학규, 악교(樂敎)제도 등 교육제도의 설립은 모두 수신을 기본 취지로 삼아 덕을 두터이 닦

고 예를 숭상하며 그 근저에 숨어져 있는 화합의 철학가치를 드러낸다. 

핵심어 : 서원교육, 화합, 학규, 樂敎, 서원장정

 * 湖南大学岳麓书院教授, 哲学博士(后）, 主要从事中国古代哲学与传统文化研究.
   [联系方式]湖南省长沙市麓山南路湖南大学岳麓书院  邮编：410082
   电话: 13212632886  email：13212632886@163.com










































































